
30년 고정금리 주담대 준비 중인 당국… 시장 수요는 ‘글쎄’ 조선비즈 https://zrr.kr/lqVdtE

금융 당국이 최장 30년 이상 금리 변동이 없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하반기에 출시할 계획

금리 인상기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목적인데, 차주들은 금리가 조금이라도 낮은 변동형 주담대로 몰리고 있는 모습

주담대, 문턱 낮은 인뱅으로 '우르르' 머니투데이 https://zrr.kr/yHvBsx

시중은행 주담대 변동금리가 급등한 데 이어 대출제한을 강화하면서 그나마 규제장벽이 낮은 인터넷은행 등으로 오픈런 현상이 가속화하는 모습

5대은행의 지난 6월 중 집행된 분할상환방식 주담대 금리 평균치가 4.50%로 전월 대비 0.07%P 상승했으며, 4대은행 변동형 주담대 금리 밴드는 8월7일 기준 4.06~5.77%

5대 은행 요구불 예금비중 30% 깨졌다 서울경제 https://zrr.kr/CQqEIy

5대 은행의 7월 말 기준 요구불성예금은 665조 8879억 원으로 총수신의 29.61% 수준, 한 달 새 2.45%포인트 하락하며 최근 5년 새 최저 수준을 기록

기준금리 인상으로 정기예금 금리가 오른 데다 증시를 오가는 자금의 움직임까지 커지면서 저원가성 예금이 빠르게 줄어든 결과

새로운 '은행 큰손'은 외국인 … 맡긴 돈만 25조원 매일경제 https://zrr.kr/EykrSU

5대 시중은행의 외국인 예금 잔액은 올해 6월 말 25조2657억원으로, 2021년 말 대비 52.9% 증가하며 동기간 외국인 고객 수 22.1% 증가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

국내에 장기간 머무는 외국인이 늘면서 적금과 카드, 대출 등 금융 상품 수요도 확대되고 있으나 시장 성장 속도에 비해 5대 은행이 판매 중인 외국인 전용 상품은 모두 20개 수준

정부, ISA·주가 누르기 방지법 재검토…李 대통령 지시 후속 뉴스1 https://zrr.kr/V90YVG

재정경제부는 ISA 개편안과 주가누르기 방지법안 등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

ISA 개편안은 한도 이월 폐지와 계약 기간 축소 및 '생산적 금융 ISA' 신설로 기존 가입자 선택권 축소, 주가 누르기 방지방안은 기업들의 PBR 순위 관리 편법 가능성을 지적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연내 다른 증권사 계좌 거래 가능해진다 연합뉴스 https://zrr.kr/lJyels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달부터 비상장주식과 조각투자 상품의 장외거래를 안전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에 착수

예탁원은 현재 인가 절차를 밟고 있는 장외거래소의 영업 일정에 맞춰 연내 가동 목표로, 새 시스템이 도입되면 매수-매도자가 서로 다른 증권사 계좌 이용 시에도 거래 가능

당국, 해약준비금 '근본 재검토'..대량 해지율 완화·사업비는 '제동' 머니투데이 https://zrr.kr/u0BhrE

보험 해약환급금 준비금 '쇼크'로 보험사가 수 년간 배당을 못한 데 이어 자본비율까지 위협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금융당국이 근본적인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

다만 보험사의 과당 경쟁에 따른 사업비 지출이 해약준비금 급증으로 이어진 만큼 이에 대한 추가 규제까지 도입될 전망

초고령화에 1분기 건보 4조 적자… 보험료 인상도 쉽지 않아 국민일보 https://zrr.kr/BaClLe

올해 1분기 건강보험 재정이 4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하면서 이 흐름대로면 5년 만에 흑자 흐름을 끊고 연간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

안정적인 건보 재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졌지만 가입자 반발이 예상되며, 국고 지원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도 제기 

현금처럼 쓴다…씨티 예금토큰, 하루 10억弗 결제 서울경제 https://zrr.kr/aKtVGz

씨티의 예금토큰 서비스(Citi Token Services·CTS)는 미국과 영국 등 5개 시장에서 하루 10억 달러 이상의 거래를 처리

현재 뉴욕증권거래소(NYSE) 운용사인 인터콘티넨털익스체인지(ICE) 회원사들이 장외시간 거래에 CTS를 쓰고 있으며, 글로벌 핀테크 기업 페이오니아도 CTS를 이용 중

美 상원, '가상자산 규제 틀' 클래리티법 9월 표결 시동…60표 문턱 넘을까 뉴스1 https://zrr.kr/GqDxxD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CLARITY Act)'의 본회의 심의를 위한 절차에 착수

8월 휴회 전 법안 처리는 무산됐지만, 공화당 지도부가 9월 절차적 표결 일정을 확정하면서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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